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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교육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통번역 업계는

물론 통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도 획기적인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 ｢미래의 학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

운 교육모델의 정의(Schools of the Future: Defining New Models of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양질의 교육 모델 수립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레임워크인 ‘교육 4.0(Education 

4.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글로벌 시민 역량’, ‘혁신과 창의적 역량’, ‘기술

역량’, ‘대인관계 기술’,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교육 기회 확대 및 포용적 학

습’, ‘문제 기반 협력 학습’, ‘평생학습 및 학생 중심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경험 측면의 8가지 주요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초융합, 초연

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와 틀을 달

* 본 연구는 2022년 11월 25일 동국대-대련외대 학술대회, 2023년 10월 14일 한국번역

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 내용의 일부를 부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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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섬세하고도 민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통번역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되짚어보고, 미래 교육의 특징과 연계한 향후 연구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에 걸친 최근 15년간 한국과 중

국 통번역학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유

형화하여 분류한 후 두 나라 연구 경향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고, 분석 결과를

단서로 향후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로서 확장 가능한 몇 가지 방향을 제언할

것이다.

2. 한국과 중국 내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메타 담론

국내 통번역학계에서는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이라는 특정 주제를 명시화

한 통시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통번역’이라는 거시적 주제로 접근

해 특정 시기 연구 동향이나 흐름을 기술하면서 부분적으로 ‘교육’ 관련 항목을

다루거나(김혜림 2013; 유한내 2020; 이창수 2018, 2019; 정호정 2013; 한현희

2016) 영상번역, 기계번역 등 세부 주제의 연구 동향을 살피며 해당 분야의 교

육 연구 현황을 일견하는 연구(이상빈 2020; 조성은 2014)들이 있기는 하나 ‘교

육’이라는 키워드에 몰입한다기보다 관련 연구 분야의 부분집합 성격으로 소폭

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을 거시적

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자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 국내에서

‘통번역 교육’이라는 특정 담론에 집중하며 연구 동향을 통시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로는 한현희(2017)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현희(2017)의 연구는 KCI에 등재된 국내 3대 통번역 전문 학술지 창간호

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교육 관련 논문 총 230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6년까지의 한국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들을 얀 외(Yan et al. 2015)의 분류

틀을 활용하여 메타분석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주제별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교수 철학, 교수법 및 모델, 능력 개발, 수요 분석, 기술 및 훈련, 연

구 능력 훈련 등의 소주제를 포함한 ‘교수’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학습

자 퍼포먼스와 학습자 요구 연구를 포함하는 ‘학습’ 분야와 교실 평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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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인증 등 ‘평가’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거나 공백을 드러내는

양상이었다. 이 연구는 통번역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들을 선별하여 연구

의 동향과 추이를 유형별로 개괄함으로써 통시적 고찰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

서 가치가 높으나 세분화된 분석 틀의 일부 유형 간 구분 기준이 다소 모호하

고 분석 대상이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당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 교육계의 판도를 흔드는 일련의 환경적

변수들과 맞물리며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근래의 연구 경향을 짚어낸 후속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특정 시기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의 성과와 현황을 통시

적으로 고찰하며 향후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메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리더펑과 후무(李德鳳, 胡牧 2009)는 중국 내 6개 통번역 관련 학술지에

1980년부터 2006년까지 27년에 걸쳐 실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246편을 선

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제 측면에서는 ‘통번역 교육의 이론 기술과 실천방안’, 

‘통번역 교재’, ‘통역 교육’, ‘번역 오류 사례 분석’, ‘통번역 시험’, ‘국내외 통

번역 교육 사례’ 등 6개 영역의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분석을 통해

통번역 교육 분야 연구의 문제점으로 1) 단순 이론이나 연구자의 경험 기술에

만 편중, 2)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통역 훈련 방안 연구 부족, 3) 해외 이론

이나 사례의 일방적 소개, 중국 내 실행 타당성 및 적용 방식에 대한 고민 부

족, 4) 실용 통번역 분야의 교육에 대한 연구 부족, 5) 통번역 석박사 연구생

교육 관련 연구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리웨이와 장화훼이(李伟, 张华慧

2019)는 통번역 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와 연구 주체, 기관 측면까지 보다 폭넓

게 다루었다. 이 연구는 중국 최대 학술정보 사이트인 CNKI 내에서 1979년부

터 2018년까지 발표된 1,547편의 관련 논문들을 추출하여 사이트스페이스

(CiteSpace)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시각화 처리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40

년 동안 중국 내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를 주도한 연구진, 연구기관, 중점 논의

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도출해냈다. 주제 측면에서는 통번역 교수법, 통번역이

론, 통번역능력, 커리큘럼 설계, 통번역 전공, 통번역 기술 등에 관한 연구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의 동향을 분석한 샤오셴과 장란멍(肖娴, 江蓝梦 2019)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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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내 외국어 관련 학술지 35종에 게재된 통번역 교육 관

련 논문 총 265편을 검색한 후 키워드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이 기간 통번역

교육 연구 논문들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 키워드는 ‘통번역 교육’, ‘통번역석

사/MTI/MTI교육’, ‘통역’, ‘교육모델’, ‘코퍼스’, ‘통번역능력/직업통번역능력’, 

‘커리큘럼 설계’, ‘통번역석사 지도교수’, ‘직업 통번역사/직업화’, ‘정보화/정보

기술’ 순이었다. 이전 10년(1998~2007년)과 비교할 때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들

로는 ‘실증연구’, ‘직업화’, ‘코퍼스’, ‘순차통역’, ‘자기주도학습’, ‘시역’, ‘광동

외국어대 모델’, ‘번역석사’, ‘커리큘럼 설계’ 등이 언급되었다. 이 외에 자오미

와 왕린하이(趙覓, 王林海 2020)의 경우 CNKI 사이트 내에서 검색 가능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 621편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자, 주요

연구기관, 통번역 교육 세부 주제 키워드 빈도 등을 네크워크 분석으로 시각화

했다. 키워드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통번역능력’, ‘대학영어’, ‘통번역이론’, ‘교

육 모델’, ‘영어번역’, ‘코퍼스’, ‘통번역 교육 모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정 기간 내 통번역 교육 연구 현황을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연구 내용의 흐름이나 동향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단편적으로나

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도출된 연구 주제 키워드나 분류 유형들이 지나치게 포

괄적이어서 항목 간 구분 기준이나 층위가 불분명한 점, 단순 빈도 분석 선에

그치고 있어 시기별, 주제별 연구 결과들의 중점 방향이나 관심도 등 보다 구체

적인 연구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기 어려운 점, ‘팬데믹’이라는 전환점 전후로

발표된 최근 연구의 경향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최근 15년간 발표된 통번역 교육 분야 관련

연구들을 연구자가 설계한 분류 기준에 따라 주제 측면에서 세분화한 다음 정

량 및 정성 분석, 키워드 빈도 분석을 병행하여 양국 연구 경향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

해 필요한 미래 지향적 연구 주제들을 추가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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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 통번역 분야를 대표하는 총 8개 학술지(중

국: �중국번역中国翻译�, �상해번역上海翻译�, �중국과기번역中国科技翻译�,  

�동방번역东方翻译�, 한국: �통번역연구�,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 �통번

역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 중에서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들을 선별 추출하여

2022년 상반기를 포함한 최근 15년 동안의 연구 흐름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

치며 짚어보았다.

첫 번째 단계로 양국 통번역 학술지 각 4종에 실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2008∼2022년 상반기 게재 한정)을 엑셀에 정리 취합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논문 목록들을 1차 유형화한 후

해당 논문들의 제목과 키워드, 초록, 내용을 살피면서 대주제 항목별 2차 세분

작업과 비중 산출 작업을 진행했다. 논문 주제 분류 기준은 교육의 3가지 요소

인 ‘교수자’, ‘학습자’, ‘교과과정’을 기본 축으로 삼되 ‘교과과정’ 항목은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육평가’1) 네 가지 단계별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환경/수요/목표’,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교육 실행방안/교수법’, ‘평가/

피드백/인증’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상위 차원에서 교육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인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통번역 교육 현황이나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메타분석’ 측면의 연구를 유형에 추가하여 총 8개 대분류 기준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학술지에 실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들을 1차적으로 분류한

후 각 대분류 내에서 세부 연구 방향이나 주제, 내용에 근거하여 하위 유형들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2차 세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1) 타일러(Tyler 1949)는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서 1) 학교가 성취해야 할 교육목표, 2)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경험 선정 방식, 3)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학습경험 조직 방식, 

4) 학습경험 효과 평가 방식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병회 외

2008에서 재인용). ‘교육목표 설정→학습경험 선정→학습경험 조직→평가수단 마련’ 

4단계로 구분한 타일러의 교과과정 개발 모델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교과과정’ 

항목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육평가’로 세분화하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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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번역 교육 연구 논문 주제 분류 기준

유형 주요 포함 내용

1 [교수자]
1) 통번역 교수자 교육, 교수역량 개발

2) 통번역 교수자 배경, 채용 기준

2 [학습자]

1) 학습자 퍼포먼스 및 오류 분석

2) 학습자 인식/학습자 요구 분석

3) 학습자 배경, 졸업 후 진로/활동현황

3

교

과

과

정

[교육목표]

교육환경/수요/목표

1) 통번역 환경 변화 및 수요 분석

2) 인재상 수립

3) 현행 통번역교육 문제점 파악, 진단

4

[교육내용]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1) 통번역대학(원) 커리큘럼 설계 방안/사례

2) 특정분야 통번역 인재 양성

3) 특정주제 교과목 개발&개설

4) 통번역 전문인재 양성 모델링 사례/제안

5) 통번역 전문가 역량/인재상의 교육적 연계

5

[교수학습]

교육

실행방안/교수법

1) 통번역 수업 운영방식/교수방법론/실습방안

2) 통번역을 위한 하위역량 개발/훈련 방안

3) 수업 내 보조도구 활용방안

4) 언어학과텍스트학관점에서의통번역전략훈련방안

5) 통번역 교육자료/교재

6
[교육평가]

평가/피드백/인증

1) 통번역능력 인증/승인, 시험

2) 교실 내 학습자 평가/결과물 피드백

3) 교육 및 수업 품질/만족도 평가

7 [교육기관/교육제도]
1) 통번역 교육기관 설립, 운영제도 구축

2) 통번역 교육기관 학제

8 [메타분석/교육개론]
1) 통번역교육 일반/개괄

2) 국내외 통번역교육 현황 회고/ 연구동향 분석

세 번째 단계는 높은 빈도로 연구된 주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펼쳐보고자

필요에 따라 웹기반 데이터분석프로그램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도 병행 실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논문 목

록에 대해서는 각 논문 표제어와 주제어들 중 연구 내용을 대표적으로 상징하

는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한 다음 분석의 정확도 제고와 집약적인 수렴을 위해

토큰화 및 사전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쳤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위한 키워드

데이터들은 시각적 비교의 편의를 위해 중국어 키워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토큰화 단위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최소 단

위로 설정했으나 맥락상 조합어가 연구방향의 구체성 판단에 도움이 되면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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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를 조합하여 하나의 토큰 단위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과정중

심’의 경우 교수법의 한 유형이라 판단하여 ‘과정’과 ‘중심’을 독립된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과정중심’을 하나의 단위로 구분했다. 또한 데이터 정제 시에는

우선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문장부호 등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불

용어’들을 제거했고, 유사 표현들의 경우 용어를 합병하여 일관되게 통일하는

것을2)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키워드 빈도 결과를 시각화한 워드클

라우드를 생성함으로써 해당 기간 연구 비중이 높은 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

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4. 주제별 비중 및 논문 키워드 결과 분석

4.1 최근 15년 한·중 양국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 주제의 통시적 경향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학부 번역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과 중국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편수는 한국 총 240편, 중국 총 374편으로 집계되었다. 15년간

의 논문 수를 시계열적으로 펼쳐보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꾸

준히 발표되고 있다. 

2) 동일한 용어를 지칭하나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기한 경우 유사 개념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용어로 병합하거나 괄호 병기 형태로 일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교수방법’과 ‘교수법’, ‘AI’와 ‘인공지능’, ‘자기평가’와 ‘자가평가’, 

‘CAT’과 ‘컴퓨터보조번역’, ‘온라인수업’과 ‘원격수업’ 등이, 중국어에서는 ‘MTI’와

‘翻译硕士专业学位(통번역석사학위)’, ‘CAT’과 ‘计算机辅助翻译(컴퓨터보조번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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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 편수

이 중 예년보다 유독 많은 편수를 보이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는 해당 학술

지에서 통번역 교육 주제의 특별호를 기획하거나 별도 장을 할애해 교육 관련

주제만을 집중 게재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가령 중국에서는 2013년

�중국번역� 5호에 ‘통번역 교수자 훈련’ 관련 논문이 집중 게재되었고, 2017년

에는 �중국번역� 3호에서 ‘통번역 석사과정 전문교육 설립 10주년’을 맞아 통

번역 석사교육 현황을 회고 및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논문들이 한꺼번에

실리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2015년에 특히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현

상은 �번역학연구� 16권 4호가 ‘통번역 교육’을 주제로 한 특별호로 발간되었

던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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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학술지 게재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 연구 주제 순위

앞서 제시되었던 대주제 유형에 따라 논문들을 분류한 결과, 중국과 한국

모두 ‘교육 실행방안 및 교수법(중국: 159편 43%, 한국: 124편 52%)’, ‘교과과

정 구성 및 설계(중국: 104편 28%, 한국: 47편 20%)’ 두 가지 항목과 관련된

논문의 편수가 가장 많았다. 통번역 능력 배양, 통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

적인 교수방법, 수업 운영방안, 관련 커리큘럼/교과목 설계에 대한 연구들이 높

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국은 공통된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중국 모두 커

리큘럼 구성이나 실제 교수방법, 수업방안과 직결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이루

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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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 4위 주제 항목에서는 두 나라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

국의 경우 ‘교육 실행방안 및 교수법’,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보였던 연구 주제가 ‘교육 환경 및 수요, 교육목표(42편, 11%)’, ‘메타

분석/개론(23편, 6%)’ 순으로 나타났고, ‘학습자’나 ‘평가’ 관련 항목은 현저히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통번역 교육기관의 설립 취지와 기대방향, 수요 분석

결과나 환경 변화에 따른 통번역 교육기관의 지향점, 통번역 교육의 문제점 진

단 등 주로 거시적 층위에서 접근하거나 국내외 통번역 교육 현황,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의 통시적 분석, 통번역 교육 일반 개론 등과 같이 메타적으로 접근한

연구들도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통번역 교육 교수자 훈련(Training Of 

Trainer), 교수자 양성 및 역량 개발 모델, 교수자 역할, 채용 기준 등 수업을

관장하는 교수 주체를 중점 이슈로 부각한 연구들이 한국보다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학습자(47편, 12%)’, ‘평가/피드백/인증(28편, 10%)’ 관련 논문

의 비중이 각각 3, 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교수자’나 ‘메

타 분석/개론’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수업 방식이나 피드백 방식, 

통번역 능력 등에 대한 학습자 인식 및 선호도, 훈련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산출

하는 퍼포먼스의 오류 양상 및 문제 발생 요인, 불안 요인, 자기 주도 학습이나

진로 설계 현황 등 학습 주체 관점의 연구, 교실 내 학습자 통번역 결과물 평

가, 통번역 능력 인증 시험, 교육 품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 평가나 피드백

측면의 연구들이 중국에 비해 두드러졌다. 그에 반해 교수자, 메타 분석, 교육

기관 측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미한 모습이다. 

4.2 구체적 교육 방안에 관한 세부 키워드 고찰

상술한 분석 결과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통번역 교육의 실질적 운영과 연

계된 연구에 치중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번 장에서는 상위빈도에 속하

는 연구 주제인 교수법과 교과과정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키

워드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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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먼저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측면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 모두 ‘통번역 수업 운영방식/교수방법론/실습방안’과 ‘통번역 세부역량 개

발/훈련방안’을 논하는 연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수업 보조도구 활용방안’을

다룬 연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통번역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육방법, 수단,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림 3> ‘통번역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분야 내 세부 주제 빈도 순위

특히 중국의 경우 특이할 만한 점은 ‘통번역 교육자료/교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통번역 교육에 사용하는 실습 콘텐

츠로서의 텍스트 선정은 물론 통번역 분야별 개론서나 실습서 형태의 교재 제

작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는 2006년 이후 통

번역 전문 학부, 대학원 과정이 대거 설립되면서3) ‘통번역 전공자들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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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통번역교재’가 필요했던 통번역대학(원) 설립 초반부의 니즈들이 반영된 결

과로 보인다. 제2외국어 전공 수업의 일부로 제작되었던 통번역 수업 교재들은

문학번역에 편향되어 있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등 통번역 전문대학이나 대학

원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 운영 방식에 부적합한 면이 있어 그와 차별화된 교

재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고민이 연구로도 구현된 것으로 판단

된다. 전문 교재 개발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최근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 스마

트화 추세에 따라 교재나 실습콘텐츠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로 조금씩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는 주요 키워드 분포도4)를 활용해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항

목 중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주제인 ‘통번역 수업 운영방식/교수방법론/실

습방안’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어떠한 핵심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더 면

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통번역 교수방법 관련 논문 주요 키워드

3) 중국에서는 2006년 3월 광동외대, 푸단대, 허베이사범대 3개 학교의 통번역전공 학부

과정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으로 학생 모집을 실시했고, 2007년에는 15개 대

학의 통번역전공 석사과정(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MTI)이 교육부의

승인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25곳, 2010년에는 118곳이 추가로 개설되었

으며 2018년 12월 기준 통번역전공이 개설된 학부는 272곳, 석사과정이 개설된 대학

원은 249곳, 박사과정 개설 대학원은 40곳에 이른다(仲伟合 2019).

4) 키워드 분포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워드클라우드는 출현빈도가 높은 핵심단어일

수록 폰트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어를 기준으로 키워드 빈도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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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드클라우드 생성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들에서는 ‘온라인(원격)

수업’, ‘사회구성주의’, ‘워크샵’, ‘블렌디드러닝(플립러닝)’, ‘과업(사례)중심’, 

‘협력(협동)수업’, ‘상호작용수업’ 등이 상위그룹에 포진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

요 연구 키워드로는 ‘온라인(원격)수업’, ‘수요기반’, ‘블렌디드러닝’, ‘학습자중

심’, ‘협력(협동)수업’ 등이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중

국과 한국 모두 ‘온라인(원격)’, ‘사회구성주의’ 두 가지 요소를 기본축으로 한

연구들의 비중이 높다는 공통분모를 읽을 수 있다.

우선 온라인이나 원격 수업, 블렌디드러닝(플립러닝)5)의 적용 및 병행에 관

한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교실수업 형

태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

식을 채택하거나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식들을 개발해 실험적으로 적용해 나가

고 있다.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도 사전 및 사후단계에서의 온라인학습 병행, 온

라인 상 각종 플랫폼의 수업 연계방안, 팬데믹 등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원

격수업 설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주의적 교수설계 관점에 기반한 이슈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회구성주의적 교육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을 구성하고 내재화

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박성익, 엄철일, 이재경 2015; Kiraly 2014). 이를 위

해 학습자중심, 맥락중심, 문제중심, 목표기반의 교수 학습 환경을 설계하여 다

양한 상호작용과 협업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적 접근법을 통번역 수업에도 접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워드클라우드 상의 키워드로 보면 ‘사회구성주의’라는 직접적인 키워

드 외에 ‘과업(사례)중심, 협력(협동)수업, 상호작용수업, 실제프로젝트기반, 워

크샵(翻译工作坊, 팀별 과업, 학술강좌, 토론, 산학협력 등의 요소를 통합한 형

태), 수요기반, 학습자중심, 과정중심, 토론중심’ 등 키워드들도 학습방식이나

목적, 속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수설계의 일환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양국 모두 통번역 교육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구

5)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시간 전에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이후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블렌디드러닝의 일종이므로 하나의 키

워드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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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하다는 방증이다. 

또 한 가지 유의미하게 짚어볼 키워드는 중국의 ‘프로젝트 관리’, ‘산학협

력’, 한국의 ‘사용자 참여’다. 이는 통번역 훈련에 실제성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가 내포된 키워드들이

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입장과 관리자적 마인드로

통번역 작업을 둘러싼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연구나 통번역 사용자와의 코티칭 제안, 학교와 기관의 교육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실제 통번역을 발주하는 수요자를 교육 주체로 편입시키

는 수업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통번역사가 보다 거시적

이고 전면적인 관점에서 통번역 과업을 수행하고 사용자들과 적극적인 접점을

형성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특정 하위역량 개발, 훈련방안’ 주제로 분류된 논문들의 상위 키

워드들을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하위역량은 통번역 전문가로서 갖추어

야 하는 기본 자질과 통번역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 능력과 지식, 기술 등

을 포함한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중국에서는 ‘논문작성/글쓰기’, ‘창의적 사

고능력’, ‘통번역이론’, ‘스키마활용’, ‘통번역기술능력’ 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노트테이킹’, ‘한국어’, ‘세계영어’, ‘창조성(창의

력)’ 등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림 5> 통번역 하위 역량 훈련 관련 논문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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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논문 작성이나 글쓰기, 통번역이론과 연구능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논문을 석사 학위 취득 요건

으로 두고 있는 제도적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생들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

무 비중이 큰 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위논문의 형식으로 통번역 실천보고서, 

통번역 실습보고서, 통번역 수업사례분석 보고서, 통번역 연구논문 중 한 가지

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통번역 실천보고서 형

태를 제출하는 추세다. 통번역 실천보고서는 1만 자 이상의 중국어 혹은 외국

어 텍스트에 대한 번역을 실시하고 번역과정 상의 이슈, 전략, 문제점 등을 통

번역이론에 기반하여 자체 분석,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대개 번역 과업

소개, 이론 기술, 과정 기술, 사례 분석, 총평 순의 구조를 취한다(孙三军, 任文

2019). 따라서 적절한 이론적 틀을 선정해 통번역 실제 사례와 접목하기 위해

서는 이론적 지식은 물론 실무에 이론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능력이 뒷받침되

어야 하며(韩子满, 侯新飞 2022), 이를 완성도 높은 하나의 분석보고서로 완결

하려면 논문 작성 능력과 글쓰기 능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적, 제도

적 수요와 연계되어 이론, 연구, 논문, 글쓰기 등의 키워드들이 통번역 교육 연

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 외에 창의적 사고력과 ‘스

키마’ 이론을 활용한 통번역사의 인지능력, 정보처리능력, 통번역기술능력 훈련

에 관한 키워드들도 자주 출현했다.

한국의 경우 ‘노트테이킹’, ‘한국어’, ‘세계영어’, ‘창조성(창의력)’ 등이 통

번역 세부 역량 훈련과 관련해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노트테이킹’, ‘섀도잉’, 

‘시역’ 등 통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 스킬 훈련 방식을 논하는 연구나

‘한국어’, ‘세계영어’ 등 통번역을 위한 언어 강화 측면의 교육 방식을 논하는

연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한국과 중국 모두 트랜스크리에이션이나 창조성 관련 키

워드들이 비중있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번역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일부 통번역 영역에서는 기계번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

거나 기계번역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통번역사들은 기계번역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분야, 고도의 창의력과 밀도 있는 문장구사력을 요하는 분야

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번역 교육 연구에서 창의력 관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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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통번역사들이 갖춰야 할 창의적 역량을 어떻

게 규정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해법을 강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구체

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실제 통번역 교육에 활용하는 도구나 수단과 관련된 상위 키워

드들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 공통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코퍼스’이다.

<그림 6> 통번역 수업보조도구 관련 논문 주요 키워드

코퍼스는 자연언어 연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실생활 사용 언어에서 표본

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언어자원의 모둠이다. 이는 용어, 연어 관계, 장

르별 선호 표현 등 용례 참고 및 문장 패턴 파악에 유용하기 때문에 비단 언어

학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발표된 통번역 교육 연구 행보를 봐도 기구축된 단일언어 혹은 이중언어 코퍼

스를 교육에 끌어와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통번역 특정 역량 훈

련을 위한 맞춤형 학습 코퍼스 구축 방안이나 학생들의 과제를 축적한 학습자

코퍼스를 별도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하기도 하는 등 통번역 교육의 보조 수단

으로 코퍼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양국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은 외부 플랫폼이나

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화상회의플랫폼’, ‘크라우드소싱플랫폼’, ‘MOOC’, ‘실시

간채팅앱’, ‘멀티미디어’ 등이 있었으며, 한국은 ‘동영상’, ‘마이크로러닝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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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타버스플랫폼’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멀티 플랫

폼, 앱, 소셜 미디어 등 외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실시간 상

호작용이 가능한 스마트 러닝 환경 구축, 교육도구 및 매체 다각화, 학습 공간

확장,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등 통번역 교육 고도화 구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영상번역 툴이나 스타일가이드, 컴퓨터

보조번역, 포스트에디팅 등 효율적인 통번역 작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 프로그

램 관련 키워드들도 비중있게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중국에 비해 ‘번역일지(문제해결보고서)’, ‘통역저널’ 

‘회상구술’ 등의 키워드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통번역 학습자들의 번역

전략 의사결정 근거와 통번역 결과물 산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중심 교

수법 수단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4.2.2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항목으로 분류된 논문들은 통번역대학(원) 교과과

정 편제와 관련된 연구들로 커리큘럼 설계 방안 및 국내외 사례, 특정분야 통번

역 인재 양성, 특정 주제 교과목 개발, 통번역 전문인재 양성 모델링 사례, 통

번역가 인재상 등 보다 거시적인 교과 시스템 차원의 세부 주제들이 포함되었

다. 그중에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주제는 다음 도표

에서 확인되듯이 ‘특정 교과목 개설’과 ‘특정 분야 통번역 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림 7> ‘통번역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분야 내 세부 주제 빈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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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과목 개설’과 ‘특정 분야 통번역인재 양성’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실질적 시장 니즈에 기반한 커리큘럼 개발이 요구되면서 어떤 분야

의 전문 통번역사 양성이 제도적으로 필요한지, 최근 통번역 환경과 수요 변화

에 따라 어떤 교과목들을 신규 개발 및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전개되었다는 의미다. 이 중 개설 필요 교과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를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 모두 CAT, 포스트에디팅, 기계번역 등과 같은 통번역

기술 관련 교과목의 빈도가 가장 높다.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 통번역가의

능력이 재정의되고 기술을 접목, 응용한 작업이 보편화되면서 통번역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 훈련을 학부, 대학원과정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에 편입시키려는 노

력이 연구성과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통번역이론’, ‘현장실습

(통역현장실습, 번역현장수업)’, ‘직업윤리’ 등의 키워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8> ‘개설 필요 통번역 교과목’ 관련 키워드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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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통번역(언어서비스)기술’, ‘프로젝트관리’, 

‘컴퓨터보조번역(CAT)’, ‘현지화(로컬라이제이션)’, ‘과학기술번역’이 상위 키워

드로 포진되어 있다. 컴퓨터보조번역을 포함한 통번역 및 언어서비스 기술 관

련 과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서 훈

련역량 항목에서 통번역 기술활용능력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추이치량(崔启亮)에 따르면 중국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기술’ 

과목은 통번역기술개론, 사무자동화소프트웨어, 정보검색도구, 코퍼스기술과 도

구, 컴퓨터보조번역 소프트웨어, 번역품질(QA)관리도구, 기계번역, 포스트에디

팅, 영상 자막번역과 더빙번역 프로그램, 통번역프로젝트 편집디자인프로그램

(인디자인 등), 테크니컬라이팅, 통번역관리기술(TMS), 용어관리도구, 통번역거

래 플랫폼, 로컬라이제이션도구 등 통번역, 언어서비스, 현지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전반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崔启亮 2019: 81-82). 이에 따

라 중국에서는 통번역기술 관련 과목 개설에 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대상 기간

인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반적인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에서 통번역전공 학부와 대학원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던 초

반부터 통번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역량들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수법 개발에 노력해왔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현지화, 프로젝트관리 등 ‘언어현지화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

근한 교과목의 개설 제안도 많은 편으로 단순 통번역 훈련에 편중되지 않고 프

로젝트에 기반하여 통번역 서비스 과정 전체를 통합적,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경험을 제공하거나 현지 문화와 실정에 따라 자국화하는 실습 단계까지 나아가

는 등 보다 폭넓고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 구축을 강조해왔다.

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포스트에디팅/기계번역’이다. 최

근 기계번역 보편화로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후편집하는 포스트에디팅 작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통번역 전공 학부나 대학원의 훈련 내용으로 어떻게

편입시킬지에 대한 경험적, 실험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통번역 기술적 측면의 과목 신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긴 하나

시기적으로 2016년 이후부터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한데다 연구주제도

‘포스트에디팅’과 ‘컴퓨터보조번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논의의 본격화 시점이

중국에 비해 다소 늦고 주제의 폭도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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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번역인력 양성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간단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통번역 인력 양성이 필요한 분야’ 관련 키워드 분포도

중국에서는 ‘비즈니스통번역’, ‘외교통번역’, ‘문화대외홍보’, ‘과학기술통번

역’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저우추취(走出去)’, ‘일대일로(一

带一路)’ 등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 및 수요와 맞물린 결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진출 글로벌화’를 뜻하는 ‘저우추취’ 정책에 따라 자

국 기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해왔다. 경제 분

야를 넘어 문화 분야로도 확장되어 국가 차원에서 중국 문화의 ‘저우추취’ 전략

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문화와 스토리를 널리 홍보하고 문화 소프트파워를 강화

해 민족적,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赵丹

2023). 더불어 최근에는 2014년부터 2049년까지 중국 주도의 내륙과 해상 실크

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외교, 문화 분야의 대외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협력 및 협상, 홍보

작업에 투입되는 통번역사의 역할과 역량이 강조되면서 국가적 수요에 대한 교

육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도 많아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커뮤니티통역’ 분야 관련 키워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통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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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공 학부나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일반 회의통역뿐만 아니라 병원, 법정, 경

찰서, 행정기관, 학교 등 공공제도권에서 대화통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비교적 많았다. 한편 ‘법률번역/

사법통역’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한 이슈는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5. 미래 통번역교육을 위한 연구주제 제안

앞서 최근 15년간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연구 주제

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적 수요나 현지 통번역 환경에 따라 관심도가 상이한 영

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통번역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 편중

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존에 축적된 이러한 연구 성과들

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중점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습경험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통번역 교육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폭을 입체적으

로 확장해 나가면서 보다 정교한 교육적 실험과 선구안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창의적, 기술적, 소통적 역량이 중시되고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 협력학습, 포용적 학습, 학생중심 학습을 추구하고 있

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향후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본격 논의를 확대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의 외연을 확대해 편중도를 해소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연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화두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간 양적, 질적으로 미흡했던 분야로 시야

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습자의 자가학습 방법론 제시, 결과물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분석, 학습 촉진 및 방해 요인 분석, 졸업생 커리어 구축 현황

분석 등 학습자 측면에 주안점을 둔 연구나 교수자의 지속적 역량개발, 교수자

선발 및 교수자원 활용 방안 등 교수자 측면에 방점을 둔 연구, 통번역능력 인

증 평가, 교육기관 평가, 교수자 능력 평가, 학습자 성취도 평가척도 개발 등과

같은 평가 및 인증 측면의 연구, 통번역 교육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과 수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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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은 지속적인 논의와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급변하는 시대상에 따른 통번역 역량 및 통번역사 역할에 대해 재정

의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의 효율적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

다. 통번역 영역의 확장 반경과 통번역사의 역할 변화를 발빠르게 감지하고 실

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적 측면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이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원격통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등 기술과의 협업 방안은 물

론 인간 고유 영역인 ‘창의성’, ‘창발성’ 역량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더욱 정밀

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들이 발 빠르고 다양하게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기계번역 및 인공지능 활용에 따라 파생되는 통번역사 직업윤리, 통번역

결과물 데이터 소유권, 업무 책임범위, 갈등처리방식, 통번역 교수자 직업윤리

등과 같은 이슈로도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셋째, 통번역 교육에 적용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수단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제로 교육에 접목하여 도출한 경험을 공유하며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하

는 연구들이 많아져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에도 교수법, 수업방안 등

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시대상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나 실

험 사례들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미래 학습 환경과 학습 형태

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교육방식을 시도 및 적용하고 실

효성을 검증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통번역 수업에 기계번역이나 인공지능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지, 통번역 작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반 기술들을 어떻

게 전수할지, 통번역 교수법 보완 및 최적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기술이나 플랫

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

고 그 성과와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통번역교수자, 통번역

교육연구자, 교육공학전문가, 기술구현전문가 등의 협업 연구도 적극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번역 교육의 현업적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산관학 협업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제안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의 인력양

성 기능과 시장의 인력활용 기능이 원활하게 맞물려야 하며 학교와 기업이 동

참하는 직업교육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통번역 교육에 적합한 산관학 협력 모델 사례를 제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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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식을 실험해 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들이 더욱 활

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대학(원)의 기존 커리큘럼을 융합하는 매트릭스 교과과정(matrix college)을 설

계하거나 현장 실습, 인턴 파견 제도, 프로젝트 협업, 교수자와 실무자의 코티

칭 등 문제중심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에 기반한 산학협력 프로그

램을 제안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전 생애에 걸친 순환형 평생학습’과 ‘학생,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

로 대표되는 미래 교육 담론이 통번역 교육 설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표준화

된 제도권 학교 교육 시대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자유롭게

배움을 주고받는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창

조성이 강조되는 비형식, 무형식, 탈형식의 일상학습 시대가 예견되고 있다(최

운실, 맹은경, 정구영 2019: 1714). 생애 전반에 걸쳐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상학습이 부단히 일어나게 되므로 앞으로는 교육 대상자는 물론 교육 진행자, 

운영자들도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는 학습민첩성을 갖

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번역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이러한 니즈

변화를 감지하고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교수자 재교육 프로그램, 공식 학위

과정 외 마이크로 학위(Microdegree), 온라인 학위 등 미래 추세에 걸맞은 통번

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형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6.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최근 15년간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통번역교육 분야 연

구 경향을 주제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연구 경향의 회고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

가 확대되어야 할 연구 주제의 방향을 제안해보았다. 그간의 연구 동향을 짚어

본 결과 중국과 한국 모두 통번역 능력 배양, 통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

인 교수방법, 수업 운영방안, 관련 교과목 설계와 직결된 연구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이로 볼 때 중국은 학습자나 평가 관련 연구

가 미진한 대신 교육 환경 및 수요 분석이나 메타 분석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

로 많은 편이었고, 한국은 학습자와 평가, 피드백, 인증 관련 논문의 비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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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면 교수자나 메타분석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부문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수법 관련해서는 양

국 모두 온라인 및 원격 수업 관련 이슈와 사회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으며, 통번역을 위한 세부 훈련 항목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창의성 관련 키워드들이 비중 있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중국의 경우 논문 작성이나 글쓰기, 통번역이론, 연구능력 관련 키워

드들이 많은 반면 한국은 통역의 세부적 스킬 훈련, 언어 강화 측면 키워드들이

많다는 차이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업에 활용하는 지원도구 측면에서는 양

국 모두 코퍼스를 비롯해 외부 플랫폼이나 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기술, 통번역

보조프로그램 관련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추세였다. 

교과과정 설계 항목에서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으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통

번역기술 관련 키워드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었고, ‘통번역이론’, ‘현장실

습’, ‘직업윤리’ 등의 키워드도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번역 인력 양성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 있어서 양국 모두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사법 분야였다. 다만 중국

의 경우 정책적 수요에 따라 ‘비즈니스통번역’, ‘외교통번역’, ‘문화대외홍보’, 

‘과학기술통번역’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된 반면 한국의 경우는 ‘커뮤니티

통역’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의 지향점으로는 1)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의

외연 확대 및 편중도 해소, 2) 급변하는 시대상에 따른 통번역 역량 및 통번역

사 역할에 대한 재정의 및 효율적 제고 방안 고민, 3) 통번역 교육에 적용 가능

한 정보통신 기술과 수단의 적극 발굴 및 실제 교육 접목 시도, 4) 다양한 형태

의 산관학 협업 방안 모색 및 제안, 5) 평생학습과 수요자 중심 추세를 반영한

통번역 교육 설계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챗 GPT 등 주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2022년 후반부와 2023년

도를 분석 시기 내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연구 경향을 주제 및 키워드로

국한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미진한 항목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 경향을 통시적으로 살피며 각 나라의 연구 주안점을 비교해보는 관점의

메타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작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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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of and Outlook fo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nd China for the Past 15 Years

Kyoung-yi Kang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ly, not only th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dustry but the relevant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facing challenges posed by fundamental changes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pandemic.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rends of research 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for the past 15 years to 

identify key research focuses to the main focus of follow-up research to 

better cope with the shift in education trends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goal, studies 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published between 

2008 and 2022 in the two country’s major academic journals were 

categorized by topic to examine the general research trends. Then, titles in 

the most frequently addressed research areas were analyzed to elicit major 

keywords. Based on the analysis,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China were 

compared to provide suggestions about future research focus.

Keyword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research, Korea, China, research

topic, major keyword

주제어: 통번역교육 연구, 한국, 중국, 연구 주제,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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